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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tends the provide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on burnout of 

University sports athletes. For this purpose,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57 University sports athletes from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lf-administrated 

questionaire which were used by preceding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in this study. The 

conclusion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emotion intelligence influenced to resilience significantly. 

Second, the emotion intelligence influenced to burnout partially. Third, the resilience influenced to 

burnout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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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들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57명의 선수를 유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

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은 탈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회복탄력성은 탈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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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연 이어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

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대홍수에 노아의 방주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치료제와 백신에 집중되며 현재 

누가 먼저 백신 접종을 받느냐가 큰 관심이다[1]. 좀처럼 사

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체육회 100주년이 무

색할 만큼 스포츠계는 타격을 입었고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할 스포츠 빅이벤트들이 개최를 연기하며 주최를 하더라도 

무관중 시스템 및 경기장 대비 일부의 관중을 출입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중의 열정과 환호가 없는 분위기 속 경

기만 이뤄지고 있다. 즉 이러한 현실은 전국대회 취소, 국

가대표 퇴촌, 생활체육교실사업 중단과 함께 스포츠시설의 

운영 중단 및 폐업 등 엘리트체육부터 생활체육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

픽 대한 방침이 미궁 속에 이뤄지면서 코로나19가 스포츠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졌듯이 스포츠도 그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

다. 국내 스포츠 상황에 적용시키면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청소년,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에 취직해야하는 선수 

등 시합의 부재 및 연기로 다양한 고충이 생기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에 대한 의미

를 무색게 하고 있다. 

Kim[4]은 코로나19로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선수들의 일상이 멈추었고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향해 훈련하는 선수들도 연습과 훈련에 제한이 생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코로나19 질병으로 선수들의 다양한 

정서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공

황장애, 정서불안, 두려움, 공포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훈련과 시합에 차질을 빚는 감정변화가 생긴 것이

다. 이는 곧 장·단기적으로 오는 부정적 정서로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Herbert 등[5]에 의해 최초 사용되었던 탈진(burnout)

은 힘 또는 자원에 과도한 요구로 지치게 되고 소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감정적 소모 또는 비인간화, 성취 욕

구 감소,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는 연속적이며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 결과, 만성 감정, 긴

장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서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즉 감정적인 면에 비중을 두었다[6]. 따라서 탈

진이란 스트레스의 반응결과로써 무기력하고 피로한 상태

를 의미하며 어떠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반응을 뜻하고 과

도한 훈련과 시합, 고민, 걱정 등에 의해 장시간 노출되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고갈상태

를 뜻한다. 세부적으로 정서·신체적 고갈(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PEE), 성취도 감소(reduced 

sense of achievement:RSA), 스포츠 평가절하

(devaluation of sports practice: DSP)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는 정서적 심리적 소진을 의미한다[7-8]. 이러한 탈

진은 선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으며 경기력 저하, 반사회

행동, 대인관계, 운동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요인들과 연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9-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진의 원인으로 심리적인 측면

이 강하다고 가정할 때 탈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

수들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타 변인과 분석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

성지능은 아직 스포츠계보다는 직무만족과 서비스지향성

[12], 리더에 대한 조망수용과 발언행동[13], 직무스트레스

[14] 등 인사조직과 지방자치연구, 조직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를 체육계에 적용한 연구가 미

비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을 선행변인으로 상정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감성지능을 분

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감성지능은 Salovey 등[15]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

며 이를 바탕으로 Goleman[16]에 의해 ‘the times’에 소

개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감성

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성취를 위해 노력하

고 동기화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대인관

계를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ulewicz 등

[17]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의 동기부여를 자극 및 

평가하며 윤리 행동능력으로 감성지능을 정의하면서 조직

에서 승진과 같은 영향력을 밝혀내어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18]. 이러한 감성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

는 Jung[19]의 언급으로부터 감성지능의 자극은 곧 탈진을 

예방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선행연구를 탐구하며 탈진을 예방하고 극복

시켜주는 변인을 찾던 중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 중 하나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수

준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20]을 선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선수들에게 필수조

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적용시키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황을 

대처할 수 있고 향후 정상적인 적응을 가능할 수 있게 하

는 역량을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같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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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

미와 학문적으로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한다[21-23].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

인 일상생활이 가능[24]하며 이는 선수들이 코로나19로부

터 오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심

리적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변인 간의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감성지능과 탈진과의 관계는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

로 한 Oh 등[25]의 연구로 국한되어 있었고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도 Han 등[26]에서 대학 팀운동선수

를 대상으로 한 연구, Kim[27]의 대학축구선수를 대상으

로 규명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탈진의 관계는 Lee[28]의 

고등학교 복싱선수를 대상으로 규명한 연구로 스포츠계에

서 본 연구에서처럼 연구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 정보와 기초자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들의 감성지능과 탈

진의 관계를 규명하여 탈진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회

복탄력성의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와 관련성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선수들의 감성지능을 이해하고 탈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정

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회복탄력성이라는 스트레스를 대

처할 수 있는 매개연구로 인하여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대

처능력 기술개발에 지식체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

동선수들의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감성지능은 탈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학운동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은 탈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II. Methods

1. Subject of Study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수들의 감성지능이 

탈진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라는 변인으로 탈진을 예

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학

운동선수를 조사 대상의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유의표본추

출법에 의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방에 소재한 2년

제, 4년제 대학교 총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5부터 2월 15일에 걸쳐 표집하였으며 정부

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따라 SNS 

플랫폼(Naver)을 통해 비대면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 7명의 표본을 제외

한 25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Frequency(N) %

Gender
male 184 71.6

female 73 28.4

20 to 22 years old 183 71.2

Age 23 to 25 years old 60 23.3

more than 26 years 14 5.5

Career 

Less than 5 years 87 33.8

6 to 10 years 97 37.7

more than 11 years 73 28.5

Total 257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ports athletes

2. Measuring Instrument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인구통

계학적 특성 3문항, 감성지능 20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탈진 15문항으로 총 6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

적 특성은 Gender, Age, Career를 측정하는 3문항을 체

크하도록 명목척도 형태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감성지능은 Salovey 등[15], Mayer 등[29], 

Wong 등[30]이 제시하고 국내에서 Lee 등[31], Kim[27]

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감성인

식, 타인감성인식, 감성활용, 감성조절로 구성되어있다.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은 Reivich 등[32]이 제시한 

Resilience Quotient Test 척도를 국내 문화와 환경에 맞

게 Shin 등[24]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

인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

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의 9

개 세부 하위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인인 탈진은 Raedeke 등[8]이 제시한 척도를 국

내에서 Choi 등[33]이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하위요인은 정서․신체적 소진, 성취감 저하, 스포츠 

평가절하이다. 모든 설문지의 형태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Fig. 1.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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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Process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26.0을 활용

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각 변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검사를 실

시하였다. 대학운동선수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 간 영향력 분석을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취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한 결과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1 2 3 4

others-emo2 .886 .288 .145 .124

others-em3 .877 .236 .227 .168

others-emo4 .853 .239 .158 .208

others-emo1 .731 .377 .137 .223

others-emo5 .679 .390 .272 .116

self-emo3 .318 .808 .211 .215

self-emo2 .238 .789 .261 .244

self-emo4 .322 .751 .209 .106

self-emo1 .296 .743 .162 .321

self-emo5 .370 .618 .294 .118

regul emo3 .219 .296 .853 .059

regul emo4 .199 .207 .819 .307

regul emo2 .200 .238 .765 .369

use of emo3 .321 .277 .284 .778

use of emo2 .195 .325 .341 .757

Cronbach‘s  .940 .911 .895 .842

Eigenvalue 4.032 3.633 2.641 1.797

Variance 26.882 24.220 17.603 11.977

Cumulative 

Dispersion
26.882 51.102 68.705 80.682

Table 2. Factor 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1) 감성지능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842~.940

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율은 80.682% 나타나 각 설문

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회복탄력성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

로 6개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86~.903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율은 82.176%로 나

타나 각 설문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

다.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나온 5개의 문항을 제외한 결

과 총 3개의 요인의 15문항으로 추출되었다.

1 2 3 4 5 6

thankful1 .852 .170 .178 .147 .191 .077

thankful3 .817 .145 .246 .073 .125 .313

thankful2 .790 .271 .158 .174 .250 .099

emotion 

regulation3
.284 .780 .196 .224 .225 .145

emotion 

regulation1
.132 .762 .312 .228 .157 .219

emotion 

regulation2
.408 .655 .179 .140 .402 .084

Life 

satisfaction3
.132 .131 .831 .206 .246 .159

Life 

satisfaction2
.227 .313 .770 .167 .078 .153

Life 

satisfaction1
.493 .199 .656 .140 .053 .203

Communication 

skills1
.097 .080 .188 .820 .324 -.019

Communication 

skills2
.146 .342 .214 .699 .159 .321

Communication 

skills3
.242 .266 .152 .693 .141 .384

empathy3 .299 .258 .153 .223 .781 .142

empathy2 .180 .240 .178 .321 .733 .289

empathy1 .246 .220 .140 .280 .575 .491

Relationship2 .149 .181 .342 .204 .221 .710

Relationship3 .466 .184 .152 .193 .341 .638

Cronbach‘s  .903 .873 .853 .834 .887 .786

Eigenvalue 3.103 2.329 2.319 2.219 2.213 1.786

Variance 18.255 13.702 13.641 13.051 13.018 10.509

Cumulative 

Dispersion
18.255 31.957 45.598 58.649 71.667 82.176

Table 3. Factor analysis of resilience

3) 탈진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최정적으로 3개

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855~.936으

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살율은 78.351%로 나타나 각 설문

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PEE3 .900 .187 .164

PEE5 .898 .212 .132

PEE2 .877 .142 .141

PEE1 .778 .267 .325

PEE4 .745 .474 .026

RSA5 .165 .867 .183

RSA4 .284 .827 .208

RSA3 .370 .704 .210

RSA1 .182 .677 .237

DSP5 .285 .037 .815

DSP4 .081 .455 .803

DSP3 .137 .479 .770

Cronbach‘s  .936 .865 .855

Eigenvalue 3.924 3.222 2.256

Variance 32.703 26.849 18.798

Cumulative 

Dispersion
32.703 59.552 78.350

Table 4. Factor analysis of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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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712** 1

3 .533** .616** 1

4 .581** .659** .664** 1

5 .641** .656** .445** .479** 1

6 .648** .690** .728** .683** .621** 1

7 .498** .651** .666** .665** .603** .632** 1

8 .558** .564** .621** .629** .481** .625** .556** 1

9 .727** .643** .574** .577** .597** .679** .543** .689** 1

10 .596** .620** .558** .576** .615** .611** .606** .618** .698** 1

11 -.038 .000 -.007 -.014 -.017 .004 .032 -.002 .010 .032 1

12 -.044 -.009 .030 .005 .075 .045 .102 .029 .019 .074 .580** 1

13 -.092 -.048 .029 .014 -.002 .043 .087 .022 .003 .038 .556** .732** 1

1. others-emotion, 2. self-emotion, 3. regulation emotion, 4. use of emotion, 5. thankful, 6. emotion regulation, 

7. life satisfaction, 8. communication skills, 9. empathy, 10. relationship, 11. PEE, 12. RSA. 13. DSP

**p<.01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factors

resilience

thankful emotion regulation Life satisfaction

B   B   B   VIF

Invariable 1.123 5.762*** .496 3.169** .516 2.567

others-emo .342 .350 5.322*** .195 .202 3.787*** -.061 -.055 -.914 2.139

self-emo .411 .395 5.427*** .194 .189 3.197** .361 .308 4.623*** 2.624

regul emo .008 .009 .140 .323 .377 7.314*** .309 .317 5.443*** 2.006

use of emo .009 .010 .152 .158 .191 3.498** .267 .283 4.602*** 2.236

  .492 .666 .573

 60.984*** 125.412*** 84.566***

**p<.01, ***p<.001

resilience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Relationship

B   B   B   VIF

Invariable .535 2.481 .625 3.525 .852 4.062

others-emo .216 .198 3.042** .487 .491 8.322*** .251 .241 3.628*** 2.139

self-emo .066 .057 .787 .131 .124 1.902 .253 .229 3.114** 2.624

regul emo .285 .294 4.671*** .152 .173 3.037** .164 .178 2.771** 2.006

use of emo .264 .282 4.237*** .080 .095 1.569 .149 .167 2.458** 2.236

  .502 ,591 .481

 63.558 90.967*** 58.370

**<.01, ***<.001

Table 6.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resilience

III. Result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대학운동선수들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탈진의 관

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각 변인 간 다중

공선성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 간 상관계수가 

-.011~.712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이 .8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적인 것임을 입증하였다.

2.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와 같다. 회복탄력

성의 하위요인인 감사하기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

감성인식(=.350, <.001), 자기감성인식(=.395, 

<.001)이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통제력이 타인감성인식(=.202, <.001), 자기감성

인식(=.189, <.01), 감성조절(=.377, <.001), 감성활

용(=.191, <.01)에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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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

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

reduced sense of 

achievement

devaluation of sports 

practice

B   B   B   VIF

Invariable 2.438 7.452 2.053 6.712 2.478 7.112

others-emotion -.037 -.031 -.340 -.161 -.145 -1.600 -.119 -.094 -1.035 2.139

self-emotion .224 .179 1.766 .274 .233 2.318* .275 .206 2.034* 2.624

regulation of emotion .075 .072 .803 .058 .059 .674 .035 .031 .355 2.006

use of emotion -.112 -.111 -1.177 -.050 -.053 -.570 -.084 -.078 -.832 2.236

  .023 .030 .020

 1.478 1.938 1.258

*<.05

Table 7.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Burnout

Burnout

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

reduced sense of 

achievement
devaluation of sports practice

B   B   B   VIF

Invariable 2.467 7.037 2.151 6.560 2.756 7.335

thankful .096 .079 .877 .011 .010 .111 .038 .030 .328 2.082

emotion regulation .147 .121 1.215 .290 .254 2.571* .199 .153 1.539 2.502

Life satisfaction -.098 -.091 -1.000 -.073 -.073 -.804 -.060 -.053 -.579 2.089

Communication skills -.104 -.096 -1.023 -.048 -.047 -.503 -.046 -.040 -.427 2.237

empathy .137 .115 1.090 -.065 -.058 -.554 -.047 -.037 -.351 2.834

Relationship -.045 -.040 -.403 -.022 -.020 -.207 -.050 -.042 -.422 2.477

  .026 .029 .012

 1.116 1.236 .490

*<.05

Table 8.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Burnout

생활만족도는 자기감성인식(=.308, <.001), 감성조절

(=.317, <.001), 감성활용(=.283, <.001)에 정적 영

향력이 나타났으며 타인감성인식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통능력은 타인감성인식(=.198, <.01), 감성조절(

=.294, <.001), 감성활용(=.282, <.001)에 정적 영향

력이 나타났으며 자기감성인식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

았다. 

공감능력은 타인감성인식(=.491, <.001), 감성조절

(=.173, <.01)에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자기감성인

식과 감성활용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성은 타인감성인식(=.241, <.001), 자기감성인식

(=.229, <.01), 감성조절(=.178, <.01), 감성활용(

=.167, <.01)에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전체설명력은 

각각 49.2%, 66.6%, 57.3%, 50.2%, 59.1%, 48.1%인 것

으로 나타났다.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감성지능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다. 탈진의 하위

요인인 정서·신체적소모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

타나지 않았다. 

성취감저하는 자기감성인식(=.233, <.05)에 정적 영

향력이 나타났으며, 타인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에

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절하는 자기감성인식(=.206, <.05)에 정적 영향

력이 나타났으며, 타인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설명력은 각각

2.3%, 3.0%,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on Resilience 

and Burnout

회복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다. 탈진의 하

위요인인 정서·신체적소모가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취감저하는 감정통제력(=.254, <.05)에 정적 영향

력이 나타났으며,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소통능력, 공감능

력, 관계성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절하는 감성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설명력은 각각 2.6%, 2.9%,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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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대학운동선수들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탈진에 미

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유의미

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

성지능 하위요인인 타인감성인식, 자기감성인식이 회복탄

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사하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타인

감성인식, 자기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감정통제

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자기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

용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타인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소통능력에 정적영향을, 타인감성인식, 감성조

절이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타인감성인식 자기감성인식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을 높게 

인지하고 있으면 회복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34]

하는 Kim[35], Kim 등[36], Park 등[37], Kim[27] 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운동선수들의 높은 수준

의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28] 자신

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면서 통제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회

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8].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감정인식, 동기부여, 최선을 다하려

는 마음과 목표의식, 긍정적인 마음, 감정 통제, 이성적 감

성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고 현재 생활에 만

족하며 낙관적인 마음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성과 의사소

통, 공감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이 탈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감성지능이 모든 하위요인이 탈진의 하위요인인 정

서·신체적소모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자기감성

인식은 성취감저하와 평가절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h 등[25]의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탈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

냈다는 보고, Chung 등[39]의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감

성지능이 탈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는 보고와 맥락

을 같이한다. 또한 Saadati 등[40]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탈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와는 차

이를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느끼고 

있으며 무엇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잘 알고 표현할 수 있

다면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운동에 대해 부정

적 느낌을 받지 않으며 성취감과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스스로의 감성 컨트롤이 탈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성을 다스

리기 위해 심리적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 외 

감성지능과 탈진의 하위요인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성지능과 탈진 관계의 인과관계 및 관련성

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

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해결하기 위해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연구를 통해 더욱 심도있고 심층적인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회복탄력성이 탈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인 감정통제력이 탈진의 하위요

인인 성취감저하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감정

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소통능력, 공감능력, 관계

성은 탈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신체적소모와 평가절하에 유

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

[41]의 대학 방송댄스 전공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탈

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 Lee[28]의 고등학교 복싱선수

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탈진의 관계 보고가 본 연구 결

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선수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와 의사소통 시 감정 통제와 이해가 성취감을 향

상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높게 인식하

는 회복탄력성이 탈진을 예방해주는 주된 변인이라 예상

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 외 회복탄력성과 탈진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Lu 등[42]의 운동선

수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탈진에 관계를 규명한 보고

와 차이를 나타냈지만 이는 다양한 변수(코치지지, 수준 

높은 선수 등)가 고려되었었다는 점을 보면 본 연구 설계 

시 예견한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는 후속연구에

서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V. Conclusions and Suggestion

본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탈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감성적인 

상처와 탈진 없이 최고의 수행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의

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은 탈진에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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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회복탄력성은 탈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탈진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나 세부적으로는 미비한 작용이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변인 간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적용

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정량연구로 규명

할 수 없는 부분을 정성연구를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탈진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다른 변수들

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스포츠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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